
오늘부터 배프! 베프!
지안 글 · 김성라 그림｜문학동네

초등 3학년 이상

책 소개

체크카드를 맘껏 쓰는 유림이가 부러웠던 서진이. 서진이에게 카드가 생겼습니다. 체크카드와 다른 급식카드지만 서

진이는 이 카드로 베프 유림이에게 맛있는 걸 사 줄 생각에 마음이 들뜹니다. 하지만 이 카드, 쓰는 법이 여간 까다로

운 게 아닙니다. 

책을 읽을 때

서진이의 마음을 느끼며 이야기를 읽어 보아요.

친구에게 맛있는 걸 사 주고 싶은 마음, 내 베프가 나보다 다른 친구와 더 친한 거 같아 꼬깃꼬깃한 마음, 새로 사귄 

친구가 궁금해지는 마음, 엄마한테 가끔은 서운하지만 좋은 기분은 나누고 싶은 마음, 내 맘을 몰라주는 어른들한테 

화나는 마음, 급식카드 때문에 마음 졸이고 싶지 않은 마음…….  

무엇보다 ‘배프’와 ‘베프’가 하나씩 늘어나 즐거운 마음을 느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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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1  『오늘부터 배프! 베프!』를 읽기 전에

이 책의 제목은 『오늘부터 배프! 베프!』입니다. 제목의 ‘배프’와 ‘베프’가 무슨 뜻일지 짐작해 봐요. 

‘베프’는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베스트 프렌드’의 줄임말이에요. 가장 친한 친구라는 뜻이지요. ‘배프’는 작가가 만들어 

낸 말이에요. ‘베프’처럼 이 말도 어떤 말의 줄임말이에요. 어떤 말이 줄어든 걸까요? 

마음껏 상상해서 적어 보아요. 책의 내용과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상상을 적는 것이므로, 정답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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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배프! 베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벌어진 이야기예요. 그날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두 가

지씩 적어 놓았어요.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주인공 서진이가 되어 일기를 써 보아요. 사건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서진

이 맘은 어땠는지, 적어 보아요.(3줄~7줄) 

책을 다시 읽어 보고, 다른 사건으로 일기를 써도 좋습니다. 

활동2  주인공이 되어 일기 써 보기

월요일  

일어난 사건	 ● 하트 뿅뿅 생긴 걸 유림이에게 자랑했다. 

	 ● 유림이랑 분식집에 갔다.   

서진이의 일기

유림이랑 함께 먹고가 분식집에 갔다. 

하트 뿅뿅으로 유림이한테 맛있는 걸 사 주고 싶었다. 

계산하려 했는데, 카드가 안 됐다. 당황하고 화나고 창피했다.  

화요일 

일어난 사건	 ● 유림이한테 사천 원을 갚으려고 했는데 갚지 못했다. 

	 ● 소리랑 밥친구라서 함께 밥을 먹었다.  

서진이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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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일어난 사건	 ● 유림이한테 오늘은 진짜 내가 쐈다!

	 ● 유림이, 김소리, 김소망이랑 모두 배프를 하기로 했다.  

서진이의 일기

일어난 사건	 ● 유림이가 엄마 생일 파티 사진을 자랑했다. 

	 ● 김소리한테 립밤을 선물했다.   

서진이의 일기

일어난 사건	 ● 유림이네 엄마 선물 사러 편의점에 갔다.

	 ● 소망공원에서 김소리랑 김소망을 만났다.   

서진이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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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이에게 친구란 맛있는 걸 나눠 먹고 싶은 사이입니다. 

친구란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보아요.                        

활동3  친구란 무엇일까?

“안 돼, 엄마한테 혼나. 너 밥 뺏어 먹었다고.”

콧구멍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려고 했다. 

“너 나한테 떡볶이 왜 사 줬어? 네가 나한테 떡볶이 사 줄 때 나도 네 밥 뺏어 먹은 거야?” 

유림이가 놀란 눈으로 보더니,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다.

“나 여기서 떡볶이 먹을 건데, 그럼 너 나 먹는 동안 안 먹고 있을 거야? 떡볶이 먹고 싶다

며? 나도 먹고 싶단 말이야. 네가 많이 사 줬으니까 나도 사 주고 싶단 말이야. 맛있는 거 같

이 먹고 싶단 말이야. 친구는 그러는 거거든!”

친구란 

친구란 

친구란 

친구란 

친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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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4  소망아, 너에게 소개할게

책을 끝까지 읽었나요? 서진이와 유림이, 소리는 편의점에서 만나 ‘배프’가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세 친구는, 아기 고

양이 소망이를 만나러 공원으로 향하지요. 소망이에게 유림이를 소개해 주려고요. 

여러분도 소망이에게 소개하고 싶은 누구가 있나요? 아기 고양이가 앞에 있다고 상상하며 소개해 보아요. 나와의 관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함께 겪었던 일들, 소개하고 싶은 이유 등을 적어 보아요. 

소망아, 내가 너한테 소개해 주고 싶은                                   이(가) 있어.

이름은                      이고, 나와는                   사이야. 

좋아하는 것은

싫어하는 것은

우리는 이런 일을 함께 겪었어.

너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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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5  내 마음을 말해 보아요

어른들이 내 맘이나 상황을 몰라줘서 속상하고 화나고 당황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서진이는 급식카드를 아무 데서나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이 이상하고, 떡볶잇값 내 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유림이네 엄마가 내준 게 하나도 고맙지 

않고, 엄마랑 같이 이야기 나누며 밥 먹고 싶은데 엄마가 몰라줘서 속상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내 맘을 몰라줘서 속상했던 순간을 적어 보아요.  

언제
누가

무엇을 몰라줬나요?


